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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mplement survey to the 201 university student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groups (p<.05).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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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 201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사후검증으로는 Tukey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신
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강도신체활동집단과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이 저강도신체활동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고강도
신체활동집단이 중강도신체활동집단과 저강도신체활동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5).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신체활동량,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
우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일반만족), 대학생활적응(정서적응)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고,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적응(사회적응)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신체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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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groups than in medium-intensity physical activity 
groups and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groups (p<.05). Lastl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le 
students have a static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nd female students have a static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social adaptation) (p<.05).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is related to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Based on this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university 
students will be able to manage their university life through physical activities.

Keywords : University student,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level, major satisfacti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1. 서 론
  
  대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통제된 생활을 하던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시기이다. 심리적으로 독립
이 절정에 이르는 대학생이 다양하고 급격한 환
경변화에 따른 학업, 취업, 미래, 이성문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1-4]에 잘 대처
하고 적응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의미한
다[5].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높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
며, 바람직한 행동특성이 나타나고, 졸업 이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7]. 반면, 대학생
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떨어지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8]. 또
한 대학생활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시기에 자
신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개인의 음주, 흡연, 
신체활동, 영양섭취등의 생활습관은 졸업이후의 
생활습관과 건강을 예측하는 인자이기 때문이다
[9]. 
  그동안 대학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몰입도와 시간관
리행동, 전공만족도[10-12]등이 있다. 이 변인들 
중 높은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이
고, 낮은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이
며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전
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12-13].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기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전공을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전공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관련된 곳에 취업 가능성
이 높다[14-16]. 이렇듯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고 미래
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활동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신체
적·심리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17-19].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질환, 고혈
압, 비만, 당뇨등의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며[20- 
21], 우울,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2-23]. 이
와 같은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각국의 
주요 기관에서는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주기
별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구분한 ‘한
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발표하였다[24]. 
그러나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신체
활동 권장량을 모두 충족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비율은 15.6%로 나타났고[25], 대학생의 신체활
동 실천율은 20.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6]. 대
학생의 신체활동 부족은 신체적 건강의 문제, 수
면장애, 우울을 야기할 수 있고[27-30], 대인관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31]. 이러한 대학생들
의 어려움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휴학, 
자퇴를 선택하기도 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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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Sex
Male 85 42.3

Female 116 57.7

Grade

1 51 25.4
2 19 9.5
3 101 50.2
4 30 14.9

Leisure life

Audiovisual (Watch TV, Netflix) 8 40
IT (computer, game, cell phone, sns) 28 13.9

Rest, sleep, cafe. 23 11.4
Study, reading, assignment 19 9.5

exercise 59 29.4
part-time job 15 7.5

Etc 49 24.4
Sum 201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university students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신체활
동량을 통해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정도를 
예측하거나, 신체활동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
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D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
출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
에 소요되는 총 시간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
여에 동의한 학생 총 25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
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
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표본 49부를 제외하고 
총 201부를 분석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인은 성별, 학년, 여가유형으로 구상하였
으며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구

  2.2.1.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 측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국제신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IPAQ) 한국어버전을 사용
하였다. IPAQ는  여가시간, 가정이나 야외에서의 
활동, 일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이동과 관련된 
활동을 묻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서는 최근 7일간의 빈도(day/week)와 활동
시간(min/day)을 질문하고 수집된 자료는 다음의 
산출공식에 따라  MET- min/ week 단위로 신
체활동량을 산출하였다.

∙걷기=3.3×걸은시간(분)×걸은일수
∙중강도=4.0×중강도활동시간(분)×중강도활동일수
∙고강도=8.0×고강도활동시간(분)×고강도활동일수
∙총 신체활동량=걷기+중강도+고강도

  또한 신체활동수준은 활동정도에 따라 고강도
활동, 중강도활동, 저강도활동 세 수준으로 분류
된다. 격렬한 신체활동(분당 8METs이상)을 최소
한 일주일에 3일이상 1,500MET-minutes를 한 
경우와 어떤 수준의 운동 조합이건 매일 운동을 
하여 주 3,000MET-minutes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분당 8METs이상)을 최소한 일
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20분 이상 한 경우, 중
강도 신체활동(분당 4METs이상)을 최소한 일주
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한 경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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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 
General Satisfaction 7 .892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6 .862

Relationship satisfaction 4 .761

Awareness satisfaction 5 .882

Total 22 .949

Table 2. Reliability of major satisfaction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 
academic adaptation 24 .886

social adaptation 14 .839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13 .766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9 .847

Total 60 .941

Table 3. Reliability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수준의 운동 조합이건 5일이상 운동하여 주 
600MET-minutes이상 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중강도 신체활동, 마지막으로 저강도신체활
동은 고강도 신체활동이나 중강도 신체활동에 해
당되지 않는 신체활동을 실시한 경우로 분류하였
다. 
 
  2.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도구를 
Ha[33]와 Song[3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Ha[3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920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의 4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49로 나타났으
며, 구체적인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2.2.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검사는 Baker와 Siryk 
[35]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Hyeon[36]이 번안하고, Kang[37]이 재구성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의 하위요인
(학업, 사회, 정서, 환경), 총 6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Cronbach's ⍺=.941로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2.3.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체활동량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고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할 경우 
사후검증은 Tukey방법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변인간의 관계정도를 확인하기위하여 상관관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a=.05로 설정하였다.

3. 결 과

3.1.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일

Cronbachʼs

Cronbach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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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Group (n) M±SD F P Post-hoc

Male

General 
Satisfac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3±.45
16.082 .001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4.0±.65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4.1±.53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7±.57
7.016 .002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4.3±.47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4.1±.55

Relationship 
satisfac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7±.51
4.286 .017 a＜c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4.0±.44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4.1±.61

Awareness 
satisfac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6±.71
6.663 .002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4.2±.62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4.1±.63

Total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5±.47

10.864 .001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4.1±.52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4.1±.50

Female

General 
Satisfac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3±.55
11.937 .001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9±.60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9±.56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7±.55
1.772 .175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8±.57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9±.56

Relationship 
satisfac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6±.57
6.348 .002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9±.53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4.0±.45

Awareness 
satisfac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6±.65
1.692 .189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9±.62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7±.89

Total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5±.50

5.352 .006
a＜b
a＜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9±.49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9±.56

Post-Hoc: a=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b=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c=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Table 4.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반만족(F=16.082, p=.001), 교과만족(F=7.016, 
p=.002), 관계만족(F=4.286, p=.017), 인식만족
(F=6.663, p=.002), 전체(F=10.864,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4가지 하위요인과 전체 모두에서 중강도신
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저강도신체활동집단
의 전공만족도보다 높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일반만족, 교과만족, 인식만족요인, 전체에
서는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저강도
신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보다 높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일
반만족(F=11.937, p=.001), 관계만족(F=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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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Group (n) M±SD F P Post-hoc

Male

academic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1±.61
4.942 .009 a＜c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3.2±.38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3.5±.52

social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5±.59
1.102 .337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3.4±.50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3.6±.50

Emotional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1±.56
4.757 .011 b＜c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3.0±.26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3.4±.51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6±.73
1.897 .157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3.3±.41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3.7±.70

Total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24) 3.3±.56

3.888 .024
b＜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12) 3.2±.35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49) 3.5±.46

Female

academic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2±.51
1.844 .163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2±.39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4±.38

social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3±.49
7.451 .001

a＜c
b＜c

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4±.49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8±.45

Emotional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0±.54
3.481 .034 a＜c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1±.44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3±.41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6±.67
1.114 .332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7±.50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7±.53

Total
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41) 3.2±.47

4.001 .021 a＜c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39) 3.3±.32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36) 3.5±.34

Post-Hoc: a=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b=mid-intensity physical activity, c=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Table 5. Differences i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p=.002), 전체(F=5.352,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를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가
지 하위요인과 전체에서 중강도신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저강도신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
보다 높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강도신체활동
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저강도신체활동집단의 전공
만족도보다 높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남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적응(F=4.942, p=.009), 정서적적응(F=4.757, 
p=.011), 전체(F=3.888, p=.0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사후검증 결과, 학업적적응 요인과 전체에서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의 대학생활적응이 저강도신
체활동집단의 대학생활적응보다 높으며 두 집단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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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1 2 3 4 5 6 7 8 9 10 11

Male

1. Physical activity 1

2. General Satisfaction .247* 1

3.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121 .758*** 1

4. Relationship satisfaction .078 .631*** .753*** 1

5. Awareness satisfaction .173 .765*** .739*** .636*** 1

6. Major satisfaction .187 .914*** .914*** .815*** .893*** 1

7. academic adaptation .158 .524*** .551*** .556*** .572*** .615*** 1

8. social adaptation .119 .346*** .427*** .436*** .461*** .462*** .795*** 1

9. Emotional Adaptation .250* .388*** .398*** .380*** .364*** .429*** .710*** .663*** 1

10.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045 .278** .324** .425*** .404*** .388*** .693*** .614*** .509*** 1

11. University life adaptation .168 .468*** .512*** .533*** .539*** .570*** .953*** .885*** .820*** .788*** 1

Female

1. Physical activity 1

2. General Satisfaction .143 1

3.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053 .637*** 1

4. Relationship satisfaction .129 .644*** .814*** 1

5. Awareness satisfaction -.144 .654*** .742*** .615*** 1

6. Major satisfaction .047 .869*** .868*** .844*** .872*** 1

7. academic adaptation .063 .294*** .194* .310*** .094 .252** 1

8. social adaptation .247** .402*** .291** .376*** .129 .344*** .719*** 1

9. Emotional Adaptation .034 .080 .178 .264** -.005 .126 .538*** .485*** 1

10.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150 .458*** .430*** .365*** .454*** .501*** .678*** .515*** .296*** 1

11. University life adaptation .078 .366*** .310*** .394*** .175*** .352*** .935*** .846*** .704*** .739*** 1

*p< .05, **p< .01, ***p< .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정서적 요인과 전체의 대학생활적응은 고
강도신체활동집단이 중강도신체활동집단보다 높
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사
회적적응(F=7.451, p=.001), 정서적적응(F=3.481, 
p=.034), 전체(F=4.001, p=.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사후검증을 결과, 사회적적응요인, 정서적
적응요인과 전체에서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의 대학
생활적응이 저강도신체활동집단의 대학생활적응
보다 높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적응 요
인에서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이 중강도신체활동집
단보다 높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신체활동량,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

활적응의 상관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학생의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는 하위요인
인 일반만족(r=.247, p<.05)에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의 일반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적응은 하위요인
인 정서적적응(r=.250, p<.05)에서 정적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량
이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정서적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모든 변인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적응은 하위요인인 사
회적응(r=.247, p<.01)에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량이 많을
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정서적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모든 변인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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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p<.05).
 
  

4. 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
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
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
는 중강도신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저강도신
체활동집단의 전공만족도보다 높고 고강도신체활
동집단의 전공만족도가 저강도신체활동집단의 전
공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인
의 신체활동 권장 지침에 따르면 중강도의 유산
소 신체활동을 주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
소 신체활동을 주 75분 이상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 중 이 지침에 만족하는 인원은 중강
도신체활동집단과 고강도신체활동집단에 속하는 
전체 201명(100%)중 남학생 61명(71.8%), 여학
생 75명(64.7%)이다. 이는 우리나라 19-24세 인
구 중 46.9%만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는 통계청[38]의 발표자료와 대학생의 운동실천
율이 21.3%라는 선행연구[39]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활동량은 평균 이상인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디자인·아트대
학, 보건의료과학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전공 
특성상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활동량이 많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신체활동량이 많은 
고강도신체활동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전공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활동량인 것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전공의 다
양한 학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
학생들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건강한 정신상태
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40], 중강도신체활동집단
에 속하는 여대생의 우울이 가장 낮으며, 고강도
신체활동집단에 속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성향이 
가장 긍정적이고[41], 지속적인 신체활동에 참여
하는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자신감, 생활만
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나[42] 전공만족도와 신체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중‧고강도의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대학생들의 심리학적인 변인

들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후
속된다면 신체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의 향상은 물론 미래준비에 긍정적인 전공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의 대학생활적응이 저강도신
체활동집단의 대학생활적응보다 높으며 고강도신
체활동집단이 중강도신체활동집단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신체활동량이 많
은 고강도신체활동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활적응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고[43, 44], 학업스트레스와 상
관이 있으며 성별, 대인관계 만족도 및 학업스트
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5].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6-48]. 그러나 
대학생활적응과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생활적
응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대인관계 만족도, 학
업스트레스등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받는 변인들
이라는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전공과 학
년등을 고려한 신체활동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
계를 규명한다면 신체활동을 통해 학업, 생활, 대
인관계등의 다양한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
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은 남학생의 경우 신
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적
응에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
고,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량
과 전공만족도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적응은 정적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모든 변인은 정적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
응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46- 
48]. 그러나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 신체활동
량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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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결과는 신체활동수준에 따
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차이가 있고, 고
강도신체활동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 신체활동량과 대학
생활적응간에도 일부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인이 명확
히 밝혀진다면 대학 또는 기관에서 프로그램 대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
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
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중
강도신체활동집단이 저강도신체활동집단보다 높
으며,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이 저강도신체활동집단
보다 높다.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이 저강도신체활동집단보다 
높고, 고강도신체활동집단이 중강도신체활동집단
보다 높다. 
  대학생의 신체활동량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
활적응의 상관은 남학생의 경우 신체활동량과 전
공만족도,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상관관
계가 있고,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량과 대학생활
적응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신체활동량은 전공만
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이
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추가 검증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대학생들
이 대학생활을 관리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고 적
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또한 신체활동기간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후
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기간
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맞
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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